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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5. 22.(금) 배포 2026. 5. 22.(금) 14:10

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
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  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머니투데이「코로나 치료 사각지대...중증·사망 

증가 우려」라는 5월 22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.

□ 설명 내용

 ○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, 정식 허가된 

코로나19 치료제를 중심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

 ○ 코로나19 환자 중 과거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웠던 중증 신장애 환자는 

팍스로비드 품목허가 확대(‘26.1.14.)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, 
   

  - 팍스로비드 병용금기약물 복용환자* 등의 경우에도 치료에 어려움이 

없도록, 대체 치료제인 '베클루리주'를 전국 645개 지정 병원을 통해 

차질 없이 공급**하고 있습니다.
  

* 병용금기약물(40종) 복용 중단 혹은 타 의약품 대체처방이 어려운 경우

** 코로나19 중증환자 베클루리주 처방은 건강보험 적용 중(’24.10.25.~)
               

 ○ 의원을 방문한 경증·중등증 환자라도 의사 판단하에 지정 병원으로 전원하여 

치료받으실 수 있으며, 경증·중등증 환자용 정부 비축 물량 또한 연말까지 

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소진 우려는 없습니다.

 ○ 질병관리청은 향후 환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, ▲베클루리주 

공급 기관 지속 운영, ▲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(복지부 협의) 등 

코로나19 환자 보호 및 치료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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